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24.6.5.)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
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
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
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
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
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
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
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
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
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
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
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



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
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
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
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
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
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
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
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
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
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
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
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
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